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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문화투데이

디스위켄드룸 이목하최지원의 인전 《 인칭의 자리》 개최

안소현 기자｜

월 일부터 월 일까지

서울문화투데이 안소현 기자 서울시 용산구 디스위켄드룸에서 친숙하지만 낯선 이미지들이 펼

쳐진다 이목하최지원의 인전 《 인칭의 자리》가 오는 일부터 월 일까지 개최된다 전시 제

목은 윤해서의 소설 제목에서 따왔다

《 인칭의 자리》 전시장 전경 사진 디스위켄드룸 제공

두 작가는 다양한 이미지를 수집해 이를 토대로 공통의 정서를 이끌낸다 이목하는 인터넷 등에

서 발견한 사진을 무작위로 모은 후 선별해 그린다 완성을 앞둔 회화는 원본과는 거리가 멀어진

다 최지원의 작품은 도자기 인형 같은 가상 오브제로 구성된다 평면 캔버스 위에 재현된 이미지

인데도 그림 속 대상은 실재하는 사물처럼 사실적으로 느껴진다 두 작가 모두 거리감과 기시감

이 동시에 느껴지는 이미지를 선보인다

이번 전시는 어딘가 익숙한 이미지들과 연결 고리를 찾아보면서 우리 모습을 천천히 돌아볼 수

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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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목하는 세종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했으며 개인전 《방 안의 큰 불》 갤러리 아노브 서울

과 《불꽃앞의 초연》 유기체 부산 을 가진 바 있다 주요 참여 기획전으로는 《

》 챕터투 야드 서울 등이 있으며 아시아프에서 대상

를 수상한 바 있다

최지원은 이화여자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동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년 디스위켄

드룸에서 첫 개인전 《 》을 개최했으며 《연기와 연기》 상업화랑 서울 등의 단체

전에 참여했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에 작품이 소장됐다

출처 서울문화투데이

http://www.sctoday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6256

